
 

 

제45권 제17호    2025년 3월 9일 

2 7 0 1  W . 2 3 7 t h  S t .  T o r r a n c e ,  C A  9 0 5 0 5 

www.103s kcc .o rg    103sk ccusa@gma i l . 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이것은 향기의 제헌이다. 바로 성서에 이것은 성도가 올

리는 기도라고 하였다. 향연은 기도의 표상이다. 특히 아무

런 목적도 두지 않는 기도, 성영 한편이 끝날 때마다 이어

지는 영광송처럼 그저 아무 소원도 없이 하느님께로 올라

가는 기도, 오직 “그토록 훌륭하시기에” 하느님께 숭배와 

감사를 올리는 그런 기도의 상징이다.   

  이런 상징을 너무 찾다 보면 물론 지나칠 수도 있다.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향구름을 보고 신비로운 분위기에라도 

젖으려 할지 모른다. 그것은 종교적 감상이라 하겠다. 이런 

것을 거슬러 기도를 “정신과 진리”의 길로 다시 이끌려는 

크리스천 양심의 소리는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순박과 양

식을 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비좁은 소견과 메마른 마음에서 오는 무

작스럼도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리옷 사람 유다가 터

뜨린 불평 따위가 그런 것이다. 그런 태도로는 기도도 한갓 

정신적 실용성에 그치고 만다. 기도마저 따져 헤아려야 하

고 통념적으로 납득이 가야만 하게 된다.  

  이런 마음으론 기도에 있어 한껏 주고만 싶어하는 여유

의 대도(大道)를 알 까닭이 없다. 그윽한 숭배도 알아들을 

리 없고, “왜” 하고 “무엇하러” 하느냐고 물을 생각조차 않

고 그저 사랑이고 향기이고 아름다움이기에 마냥 오르기

만 하는 기도의 진수를 깨달을 리는 더욱 없다. 하지만 기

도하는 마음이 사랑에 찰수록 또한 제헌이 되고, 따라서 그 

향기도 타는 불에서 솟아오른다.  

향 (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시편 91,1-2. 10-11. 12-13. 14-15)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 

    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 

    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 

    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 Be with me, Lord, when I am in trouble.                                 
                                 (Psalms 91:1-2, 10-11, 12-13, 14-15) 

○ You who dwell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ho abide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say to the LORD, “My ref- 

    uge and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 

○ No evil shall befall you, nor shall affliction come near your  

    tent, For to his angels he has given command about you,  

    that they guard you in all your ways. ◎ 

○ Upon their hands they shall bear you up, lest you dash  

    your foot against a stone. You shall tread upon the asp  

    and the viper; you shall trample down the lion and the  

    dragon. ◎ 

○ Because he clings to me, I will deliver him; I will set him 

    on high because he acknowledges my name. He sha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dis- 

    tress; I will deliver him and glorify him.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입당 : 119       파견 : 122 (다해) 사순 제1주일 



 

본당 소식 

▶ 사순특강 및 십자가의 길 안내 

   제1강의  주제 : 신앙, 회개의 삶 

              3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제2강의  주제 : 그리스도 왕국, 하느님의 나라 

              3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제3강의  주제 : 십자가, 수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길 

               3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제4강의  주제 : 부활, 새로운 창조 

              4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제5강의  주제 : 기도, 신앙인의 숨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 50분 강의 후 종교음악 감상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3월 14일(금) - 4월 11일(금) 

                    

 ▶ 안나회 모임 

   일시 : 3월 9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025년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일시 : 3월 30일(주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장소 : 성전 

   대상 : 행동단원, 협조단원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성모회 모임  

   일시 : 3월 1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며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핑거푸드’  강습이 있습니다. 

   백삼위 여성 교우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준비물 관계로 참가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참가신청 : 유지아 클라라 ☎ 310-421-5043 

 

▶  여성 수도 성소 모임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수도성소에 대한 갈망과 식별하고자 하는 여성청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와 묵상,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일시 : 매월 넷째주일, 오후 3시 30분 - 6시 (저녁포함)  

    대상 : 가톨릭 미혼 여성 (18세 - 35세) 

    장소 :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신청 : tinyurl.com/rsvpvocation 

    문의 : 최지젤 글라라 수녀 ☎ 714-494-5375 

     

    Vocation Meeting for Women 

    When : 4th Sunday of the month, 3:30-6:00pm 

               * Next Meeting : Mar 23, 2025 (with dinner) 

    Who : Catholic Single Women (age 18-35) 

    Where :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RSVP : tinyurl.com/rsvpvocation 

     

          

   

교  무  금  $  10,345.00  

주일헌금  $    2,542.00  

감사헌금  $      520.00  

2차 헌금  $    1,359.00  

미사예물  $    2,850.00  

합     계  $  17,616.00  

강순복 강인모 고미용 고은별 구명선 권태만 금동군 김관기 

김교복 김민석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헌 김영재 김옥보 

김옥희 김   용 김윤진 김재동 김종렬 김종훈 김현숙 남성철 

남혜원 문상헌 문성길 박광자 박완철 박운모 박인식 박정자 

박준범 방정복 배난군 백필녀 변복순 서용숙 송슬기 

송인선 송현지 신동윤 오세원 오영섭 유경자 유기성 윤미애 

윤희동 이경태 이계옥 이민상 이영석 이정미 이정훈 이행자 

장가강 장경숙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조영우 최민아 최성자 

한창주 현석주       


